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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위한 정책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1,125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진로에 대한 준비, 정책적 지원, 지역규모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높이며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지역규모별 분석에서는 진로준비가 모든 지역에서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정책 개발과 지역규모별로 차등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초록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terest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policies for them are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areer decision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m to decide their career in the right direction and to grow as a member of society. This study, using data from the 8th year of the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establishes an ordinal logistic model for 1,125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were career preparation, policy support, and regional sca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support policies increase career decision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areer support policies have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decisions. In the analysis by regional differences, career preparation was confirmed as an influencing factor to increase career decisions in all regions, but the effect of policy support was different. Based on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licies in a way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tively participate and to design differentiated policies by regional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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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노동, 가정, 교육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로 이주하면서 이들을 이해·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전경숙, 2021),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이태정, 2019). 특히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가정의 주변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형성한 다문화가정은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전체 출생아 수의 5%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포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으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최정윤·유두호, 2021).

      최근 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학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업에 대한 부적응뿐만 아니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부족하고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는 능력이 낮은 편이다(남부현·최충옥, 2012). 따라서 정부는 「다문화교육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일반가정 청소년과의 진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요인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를 대하는 개인적인 태도부터 이들을 둘러싼 외부환경까지 다양한 차원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향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개인적 측면과 그들의 진로결정을 물질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 주목한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각 지역의 역량과 특성에 맞추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고 도시, 농촌 지역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규모별로 진로결정성이 다를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

    

    

  
    
      Ⅱ. 연구방법
      
        1.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지원정책과 진로결정성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최정윤·유두호, 202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2010년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8년 제3차 기본계획까지 수립되었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마다 기본계획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에 대한 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중 청소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대부분 안정적인 정착과 언어교육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하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각기 상이하므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서도 대부분 언어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의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와 같은 진로에 관한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13).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의 시기가 지난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중 진로와 관련한 사항은 유아기, 학령기를 지나 사회진출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220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

        제3차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초기 적응중심의 정책에서 장기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청소년기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영유아, 취약계층 자녀 중심의 정책이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과 중장기적 관점의 인재육성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은 2006년부터 2022년까지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중 진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다문화교육지원계획 중 진로관련 주요 내용
          
          

        

        
          
            
              	　
              	2006년 ~ 2011년
              	2012년 ~ 2017년
              	2018년 ~ 2022년
            

          
          
            	주요
																		

																		내용
            	정착 및 언어 위주의 교육지원
																		

																		취학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인식
																		

																		개선 강화
																		

																		다문화가정 자여 국제지도자 육성(2009)
																		

																		중도입국 자녀대상 직업·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지원(2010)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다문화역량제고
																		

																		(2012)
																		

																		글로벌 브릿지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
																		

																		발굴·지원(2012)
																		

																		다문화직업교육 대안학교 및 직업교육
																		

																		과정 확대(2012)
																		

																		대학진학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포함(2012)
																		

																		롤모델과 함께하는 '멘토단'운영(2017)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 확대(2018)
																		

																		'전문상담 역량강화 시범사업' 확대
																		

																		(2018)
																		

																		진로교육을 위한 청소년용 워크북 개발
																		

																		(2020)
																		

																		다문화학부모의 자녀진로를 위한 '드림레터' 보급(2020)
          

        

        
          
            자료 : 2006~2021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저자 재구성
          

        

        

        청소년기에 들어선 학생들은 미래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정한다.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적성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위한 목표의 역할을 수행한다(이형하, 2020). 즉, 진로결정성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관한 관심을 통해 사회진출을 위한 탐색 및 설계를 하는 과정으로, 미래의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Savickas & Prorfeli, 2011). 또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정도를 뜻한다(이기학·한종철, 1997).

        앞에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가족관계에 의한 영향에 주목한다(전혜숙 외, 2019; 김자경·오혜정, 2021; 정나은·김원영, 2020; 이창훈, 2021; 이형하, 2020; 장혜림·이래혁, 2019). 이외에도 사회적 지지(신연주·이경순, 2019), 문화적응(성윤희·장은영, 2020; 민예지·강현아, 2021) 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 등 개인적 인지 및 태도가 중요하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 본인의 진로탐색 및 준비 등과 같은 영향요인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외부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또한, 진로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삶의 만족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동진·김송미, 2020).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내·외부적인 요인들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함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함께 진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와 정부의 정책이 진로결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
        
          1) 진로에 대한 준비 
          고등학교 학령기인 15~17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진로, 진학 및 직업(직업선택, 보수 등)이 62.6%로 가장 높았다(여성가족부,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진로와 관련한 직업탐색, 진로계획 정도가 낮고(남부현·최충옥, 2012),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으로 인해 일반 가정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자신이 원하는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 목표 역시 모호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할 때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 실행하는 진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Conner, Sandberg & Norman, 2010).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나 진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의미하며(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을 진로선택을 하기 위한 준비된 행동,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준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Phillips et al., 1984).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직업·취업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탐색, 수집, 체험 등의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진로에 대한 준비활동이 필요하다(이정자·전종국, 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형하(202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준비성이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nt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효능감 등의 개인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Gati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들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개인적 요인 중 하나인 진로준비행동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스스로 본인의 흥미와 적성 파악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도출하였다.

          
            가설 1.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
          

        

        
          2) 정책적 지원의 조절효과
          2018년에 마련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의 ‘도입·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정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역량개발 및 취업을 위한 기관 연계 등 진로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진로소양교육, 진로설계, 직업체험활동 등을 지원하는 미래설계 프로그램(진로코칭)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한 진로체험을 추진하고, 다문화 멘토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관협력(포스코)사업을 통해 진로준비와 사회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여러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및 진로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즉,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는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진로집단상담을 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결정효능감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최현주·김희수, 2017),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에 대한 정보 획득, 목표선택, 미래계획, 진로결정효능감 증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민경, 2015). 또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체험 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김재희, 20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과 진로결정성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가설 2를 도출하였다.

          
            <표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진로 지원 현황
            
            

          

          
            
              
                	구분
                	소요예산(백만원)
                	사업 수(개)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부처별
              	교육부
              	14,650
              	14,502
              	9
              	9
            

            
              	외교부
              	4,306
              	4,157
              	2
              	2
            

            
              	산업통상부
              	20
              	30
              	1
              	1
            

            
              	고용노동부
              	1,900
              	1,900
              	1
              	1
            

            
              	여성가족부
              	18,964
              	19,077
              	13
              	13
            

            
              	시도별
              	계
              	35,455
              	30,530.6
              	254
              	272
            

            
              	서울
              	1,644
              	1,549
              	11
              	13
            

            
              	부산
              	6,160
              	2,303.6
              	20
              	20
            

            
              	대구
              	831
              	1,201
              	12
              	12
            

            
              	인천
              	4,210
              	2,773
              	20
              	15
            

            
              	광주
              	351
              	257.8
              	10
              	6
            

            
              	대전
              	1,005
              	2,053
              	9
              	11
            

            
              	울산
              	733
              	1,350
              	7
              	7
            

            
              	세종
              	127
              	145
              	6
              	7
            

            
              	경기
              	6,294
              	6,059
              	38
              	36
            

            
              	강원
              	1,906
              	2,037
              	11
              	12
            

            
              	충북
              	231
              	166
              	19
              	17
            

            
              	충남
              	182
              	429.7
              	22
              	26
            

            
              	전북
              	2,035
              	3,669.5
              	15
              	13
            

            
              	전남
              	3,991
              	922
              	21
              	46
            

            
              	경북
              	2,268
              	2,257
              	7
              	7
            

            
              	경남
              	2,913
              	2,848
              	20
              	18
            

            
              	제주
              	574
              	510
              	6
              	6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저자 재구성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직업체험과 같은 경험을 제공한다. 즉,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 간 관계에 있어 정책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 3을 도출하였다.

          
            가설 2.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
            가설 3. 진로에 대한 준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강화된다.
          

        

        
          3) 지역규모별 차이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구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규모별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표 3>을 보면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도시보다 농촌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율이 높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초·중·고등학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조승연,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지역규모별로 나타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처한 외부환경적인 특성이 다르고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0년)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전국
              	147,379
              	2.9
              	107,694
              	4.0
              	26,773
              	2
              	12,479
              	0.9
              	433
              	4.8
            

            
              	대도시
              	46,060
              	2.6
              	33,631
              	3.3
              	8,285
              	1.6
              	3,949
              	0.7
              	195
              	4.8
            

            
              	중소도시
              	54,257
              	3.4
              	39,521
              	3.3
              	9,752
              	1.7
              	4,820
              	0.8
              	164
              	7.8
            

            
              	읍/면
              	44,325
              	3.9
              	32,462
              	7.2
              	8,262
              	4
              	3,531
              	1.8
              	70
              	2.6
            

            
              	도서벽지
              	2,736
              	7.7
              	2,080
              	11.5
              	474
              	5.8
              	178
              	2.4
              	4
              	11.4
            

          

          
            
              주 : 비율(%)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수/학교급별 전체 학생수)×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20) 저자 재구성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진로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는 지역규모별로 다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에 대한 준비와 정책적 지원이 있다. 진로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 스스로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획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일반가정 학생에 비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다소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우 정보화와 산업화로 인해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며 실제 연구결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최경일, 2016). 따라서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은 각기 다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역시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심리적·물리적 거리가 가까우며 역량에 따라 집행되는 정책과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다르다(유두호·유나리, 2020). 즉, 지역마다 추진되는 정책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지역의 역량,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된다. 이러한 점은 다문화가정 진로와 관련한 정책 집행에 있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 및 진로 관련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의 수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는 단기거주 외국인노동자가 다문화 사회의 주된 원인이고 농촌은 결혼이민자가 주요 요인이듯이 모든 다문화가정 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가 요구된다(임형백, 2009). 다문화가정 자녀 역시 지역규모에 따라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진로 관련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진로결정성은 지역규모별로 영향을 받는 요인과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규모별 차이에 따른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 4를 도출하였다.

          
            가설 4.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는 달라진다. 
          

        

      

    

    

  
    
      Ⅲ. 연구설계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체적인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 관련 지원정책의 경험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도 살펴본다.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8차년도 데이터이며 분석대상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1,197명 중 결측치를 제외한 1,125명, 분석시기는 2018년 단년도이다.

        분석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이 4점 척도임을 고려하여 순서형 척도가 종속변수일 때 사용되는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Ordered Logit Model)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경우 두 변수 간 곱을 통해 활용된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진행하였다.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 문장’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끔 구성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진로결정성 변수 측정 방법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된다(박동진·김송미, 2020; 이창훈, 2021). 측정에 활용된 세부문장은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두 가지이며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은 0.809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진로준비, 진로지원정책이다. 진로준비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얼마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 문장’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측정에 활용된 세부문장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 가지이다.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은 0.7832로 확인되었다. 다른 독립변수인 진로지원정책은 진로와 관련하여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등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경험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구성된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실증분석의 정교함을 높였다.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인 응답자의 성별, 나이를 설정하였으며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소득인식과 어머니학력, 아버지학력은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구소득인식을 묻는 문항은 응답자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5점 척도(1=아주 어렵다, 5=아주 잘 산다)로 응답하게끔 되어 있으며, 부모님의 학력을 묻는 문항은 중졸 이하, 고졸, 대학(2~3년제) 졸업, 대학(4년제 이상)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규모는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에 대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응답하는 문항이 활용되었고 준거더미는 대도시이다.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이며, 중소도시는 도 지역의 시 지역, 읍/면은 도 지역의 군 지역을 의미한다. <표 4>는 변수 및 측정문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변수 및 측정문항
            
            

          

          
            
              
                	구분
                	변수
                	측정문항
                	비고
              

            
            
              	종속변수
              	진로결정성
																				

																				(=0.8094)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문항을 골라주세요.
																				

																				①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② 나중에 바뀔지 모르겟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4점 척도
																				

																				(각 항목의
																				

																				평균값)
            

            
              	독립변수
              	진로준비
																				

																				(=0.7832)
              	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②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③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 데 관심이 많다
																				

																				④ 졸업한 선배들이 진학 및 진로에 대해 설명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진로지원정책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험 여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 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등)
																				

																				: 있음(1), 없음(0)
              	더미
            

            
              	통제변수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1), 여성(0)
              	더미
            

            
              	나이
              	응답자의 나이
              	　
            

            
              	가구소득인식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지각
																				

																				① 아주 어렵다, ②어려운 편이다, ③보통, ④잘사는 편이다, ⑤아주 잘 산다
              	5점 척도
																				

																				범주화
            

            
              	어머니학력
              	부모의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2~3년제) 졸업, ④ 대학(4년제 이상)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아버지학력
            

            
              	지역규모
              	응답자 거주지역의 규모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더미
            

          

          
            
              주) *준거더미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기술통계는 <표 5>와 같으며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총 1,125명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은 평균 2.806으로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역시 평균 2.978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다른 독립변수인 진로지원정책에서는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은 경우는 353명(31.38%), 받지 않은 경우는 772명(68.62%)으로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나이는 16세에서 20세였으며 평균 나이는 16.964세였다. 본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인식은 평균 2.391로 나타나 보통(3점) 이하의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50.93%)과 남성(49.07%)의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대학(2~3년제)졸업, 대학(4년제 이상)졸업, 중졸이하, 대학원 졸업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버지의 학력 역시 고졸이 가장 높았지만 중졸이하, 대학(4년제 이상)졸업, 대학(2~3년제)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는 중소도시가 44.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읍/면, 대도시 순이었다.

        
          <표 5>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진로결정성
            	1,125
            	2.806
            	0.716
            	1
            	4
          

          
            	진로준비
            	1,125
            	2.978
            	0.549
            	1
            	4
          

          
            	진로지원정책
            	1,125
            	지원경험 있음 353명(31.38%), 지원경험 없음 772명(68.62%)
          

          
            	나이
            	1,125
            	16.964
            	0.347
            	16
            	20
          

          
            	가구소득인식
            	1,125
            	2.391
            	0.727
            	1
            	5
          

          
            	성별
            	1,125
            	여성 573명(50.93%), 남성 552명(49.07%)
          

          
            	어머니학력
            	1,125
            	중졸이하 127명(11.29%), 고졸 529명(47.02%), 대학(2~3년제)졸업 288명(25.6%),
																		

																		대학(4년제 이상)졸업 176명(15.64%), 대학원 졸업 5명(0.44%)
          

          
            	아버지학력
            	1,125
            	중졸이하 357명(31.73%), 고졸 578명(51.38%), 대학(2~3년제)졸업 70명(6.22%),
																		

																		대학(4년제 이상)졸업 111명(9.87%), 대학원 졸업 9명(0.8%)
          

          
            	지역규모
            	1,125
            	대도시 281명(24.98%), 중소도시 503명(44.71%), 읍/면 341명(30.31%)
          

        

        
          
            주) *p<.05, **p<.01, ***p<.001
          

        

        

        분석에 사용된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한 양측 검정 실시 결과,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성은 독립변수인 진로준비, 진로지원정책과 양적 선형관계를 보였으며 독립변수 간에도 양적 선형관계가 나타났다. 그 외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서는 높은 계수 값이 나타나진 않았고 특히 0.7 이상의 강한 선형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표 6>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진로결정성
            	1
            	　
            	　
            	　
            	　
            	　
            	　
            	　
            	　
          

          
            	2. 진로준비
            	0.366*
            	1
            	　
            	　
            	　
            	　
            	　
            	　
            	　
          

          
            	3. 진로지원정책
            	0.129*
            	0.140*
            	1
            	　
            	　
            	　
            	　
            	　
            	　
          

          
            	4. 성별
            	0.045
            	-0.138*
            	-0.051
            	1
            	　
            	　
            	　
            	　
            	　
          

          
            	5. 나이
            	-0.021
            	-0.032
            	0.038
            	0.011
            	1
            	　
            	　
            	　
            	　
          

          
            	6. 가구소득인식
            	0.006
            	-0.020
            	0.021
            	0.015
            	0.032
            	1
            	　
            	　
            	　
          

          
            	7. 어머니학력
            	0.063
            	0.039
            	0.067
            	0.029
            	0.021
            	0.035
            	1
            	　
            	　
          

          
            	8. 아버지학력
            	0.034
            	0.038
            	0.089*
            	-0.003
            	0.018
            	0.141*
            	0.281*
            	1
            	　
          

          
            	9. 지역규모
            	0.040
            	0.049
            	0.052
            	-0.051
            	0.004
            	-0.101*
            	-0.053
            	-0.190*
            	1
          

        

        
          
            주)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1임
          

        

        

      

      
        2.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에 앞서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01에서 1.62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모형 1에서는 성별, 어머니학력, 지역규모 변수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분석결과
          
          

        

        
          
            
              	종속변수: 진로결정성
              	모형 1
																		

																		(통제모형)
              	모형 2
																		

																		(기본모형)
              	모형 3
																		

																		(통합모형)
            

          
          
            	진로준비
            	　
            	1.506***

																		(0.115)
            	1.398***

																		(0.131)
          

          
            	진로지원정책
            	　
            	0.303***

																		(0.116)
            	0.285**

																		(0.117)
          

          
            	진로준비×진로지원정책
            	　
            	　
            	0.407*

																		(0.238)
          

          
            	성별
            	0.183*

																		(0.107)
            	0.405***

																		(0.109)
            	0.399***

																		(0.109)
          

          
            	나이
            	-0.083
																		

																		(0.158)
            	-0.038
																		

																		(0.155)
            	-0.037
																		

																		(0.155)
          

          
            	가구소득인식
            	0.001
																		

																		(0.074)
            	0.033
																		

																		(0.075)
            	0.032
																		

																		(0.075)
          

          
            	어머니학력
            	0.116*

																		(0.062)
            	0.093
																		

																		(0.062)
            	0.090
																		

																		(0.062)
          

          
            	아버지학력
            	0.034
																		

																		(0.061)
            	-0.008
																		

																		(0.062)
            	-0.008
																		

																		(0.062)
          

          
            	지역규모
            	중소도시
            	0.117
																		

																		(0.133)
            	0.209
																		

																		(0.134)
            	0.210
																		

																		(0.134)
          

          
            	읍/면
            	0.289*

																		(0.148)
            	0.192
																		

																		(0.148)
            	0.195
																		

																		(0.148)
          

          
            	cut 1
            	-4.221
																		

																		(2.693)
            	-3.598
																		

																		(2.640)
            	-3.585
																		

																		(2.645)
          

          
            	cut 2
            	-3.770
																		

																		(2.691)
            	-3.124
																		

																		(2.637)
            	-3.114
																		

																		(2.643)
          

          
            	cut 3
            	-2.068
																		

																		(2.688)
            	-1.314
																		

																		(2.635)
            	-1.310
																		

																		(2.640)
          

          
            	N
            	1,125
            	1,125
            	1,125
          

          
            	Chi2(df)
            	11.02(7)
            	207.09(9)***
            	210.01(10)***
          

          
            	Pseudo R2
            	0.003
            	0.055
            	0.056
          

          
            	Log likelihood
            	-1861.889
            	-1763.853
            	-1762.391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지역규모의 준거더미는 대도시임
          

        

        

        모형 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핵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영향력을 살펴본 기본모형이다. 기본모형에서는 진로준비, 진로지원정책 두 독립변수에서 모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성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성이 높아지며 진로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로결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성별에서만 양(+)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모형 3은 기본모형에서 진로준비 변수와 진로지원정책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한 통합모형이다. 분석결과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 두 변수와 상호작용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먼저, 진로준비 변수는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진로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를 강조하며 진로결정에 있어 성취동기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박동진·김송미, 2020; 이창훈, 2021; 전혜숙 외, 2019). 이와 같은 경향이 분석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로지원정책 변수 역시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킨다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의 경험 여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전로결정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기이해부족, 진로에 대한 미성숙한 태도 등으로 인해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이 높기 때문에 전문화된 진로프로그램과 교육, 상담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강조된다(이아라 외, 2018). 또한, 진로결정에 있어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조봉환, 2011; 최현주·김희수, 2017)나 리더십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적 지원 경험이 진로 성숙도를 높인다는 실제 실험연구의 결과(권회연 외, 2016)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정책적 지원과 진로결정성의 긍정적 관계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 변수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진로에 대한 준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정책적 지원에 따라 강화된다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의 긍정적 관계가 가설 1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정책적 지원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진로준비에 있어 적극적이며 성취동기가 높은 다문화가정 자녀는 진로결정성이 높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동진·김송미, 2020). 즉, 진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자녀는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감이 높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의 생활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로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까지 받는다면 진로결정성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 한·일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연구는 진로에 있어 진로인식이나 진로선택, 학교적응이 중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 정책과 영재교육은 진로발달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정책적 지원은 단독적으로도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지만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성의 긍정적 관계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기본모형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진로결정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성별에 따른 진로결정성 차이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지역규모별 분석결과
        한편, 진로결정성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규모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 중소도시(도 지역의 시 지역), 읍/면(도 지역의 군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모형 1은 대도시, 모형 2는 중소도시, 모형 3은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지역규모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진로결정성
              	모형 1
																		

																		(대도시)
              	모형 2
																		

																		(중소도시)
              	모형 3
																		

																		(읍/면)
            

          
          
            	진로준비
            	1.284***

																		(0.281)
            	1.140***

																		(0.186)
            	1.906***

																		(0.250)
          

          
            	진로지원정책
            	0.279
																		

																		(0.245)
            	0.374**

																		(0.174)
            	0.169
																		

																		(0.212)
          

          
            	진로준비×진로지원정책
            	1.274**

																		(0.544)
            	0.147
																		

																		(0.357)
            	0.160
																		

																		(0.415)
          

          
            	성별
            	0.206
																		

																		(0.220)
            	0.433***

																		(0.164)
            	0.476**

																		(0.199)
          

          
            	나이
            	-0.077
																		

																		(0.267)
            	0.040
																		

																		(0.258)
            	0.001
																		

																		(0.303)
          

          
            	가구소득인식
            	0.060
																		

																		(0.163)
            	-0.040
																		

																		(0.114)
            	0.125
																		

																		(0.131)
          

          
            	어머니학력
            	0.130
																		

																		(0.119)
            	0.088
																		

																		(0.094)
            	0.066
																		

																		(0.119)
          

          
            	아버지학력
            	-0.091
																		

																		(0.113)
            	0.056
																		

																		(0.093)
            	-0.033
																		

																		(0.126)
          

          
            	cut 1
            	-5.296
																		

																		(4.602)
            	-2.235
																		

																		(4.388)
            	-2.878
																		

																		(5.126)
          

          
            	cut 2
            	-4.465
																		

																		(4.587)
            	-1.825
																		

																		(4.384)
            	-2.450
																		

																		(5.125)
          

          
            	cut 3
            	-2.099
																		

																		(4.572)
            	-0.196
																		

																		(4.382)
            	-0.731
																		

																		(5.124)
          

          
            	N
            	281
            	503
            	341
          

          
            	Chi2(df)
            	55.74(8)***
            	65.51(8)***
            	98.25(8)***
          

          
            	Pseudo R2
            	0.062
            	0.039
            	0.085
          

          
            	Log likelihood
            	-423.425
            	-800.007
            	-527.277
          

        

        
          
            주1) *p<0.1, **p<0.05, ***p<0.01,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
          

          
            주2) 지역규모의 준거더미는 대도시임
          

        

        

        먼저,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진로준비 변수가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에서 착실한 진로준비와 같이 개인적인 변인과 스스로의 인지적 변인이 중요하다는 점(김지연·이윤희, 2019)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진로준비는 주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이다.

        진로준비 변수 외에 진로지원정책 변수와 상호작용항(진로준비×진로지원정책)에서는 지역규모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규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정도는 달라진다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모형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한 모형 1에서는 진로준비 변수와 함께 상호작용항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앞서 통합모형의 분석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대도시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준비는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며 둘 간의 긍정적 관계는 진로 관련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정책서비스의 접근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심익섭·남영희, 2015). 진로 관련 정책에서도 대도시에서의 정책서비스 접근성이 높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이 대도시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준비와 어우러질 때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진로준비 변수와 진로지원정책 두 변수에서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 단위의 시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 내 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업과 진로탐색, 진로계획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진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이 강조된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러한 경향이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모형 3에서는 진로준비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지원정책이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읍/면 지역의 진로지원정책 검토와 새로운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한 모형 2에서는 진로준비 변수와 진로지원정책 두 변수에서 양(+)의 방향으로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 지역의 시 지역에 해당되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도의 도시에 속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업과 진로탐색, 진로계획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진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이 강조된다(남부현·최충옥, 2012). 이러한 경향이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모형 3에서는 진로준비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진로지원정책이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읍/면 지역의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새로운 정책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진로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영향요인으로는 학생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준비와 진로 관련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기존에 개인적인 요인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선행연구의 흐름에서 정책적 환경 요인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진로결정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함으로써 이론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에 대한 준비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진로지원정책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진로준비는 모든 지역에서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영향요인이었으며 대도시에서는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의 상호작용이 진로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소도시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진로결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으로 지속적인 진로 관련 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스스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의 출신 국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한 학급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 역시 증가하고 구성원들도 다양해진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진로 이전에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학업 상황을 점검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어떠한 실질적 고민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실제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취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멘토링, 설명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진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식의 진로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 정책적 지원의 긍적적 효과와 함께 진로준비와 정책적 지원의 긍정적 상호작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준비에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학생이 정책적 지원까지 받는다면 진로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진로교육 방식보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심분야가 동일한 일반가정 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해주거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체 방문, 진로체험활동 등과 같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규모별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문제 해결에 대한 차등화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지역규모별 분석에서는 지역규모가 다른 경우 정책적 지원의 효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게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대도시는 다문화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학생 수 자체가 많으므로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다양할 것이다. 또한,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한다면 관심분야가 맞는 학생끼리 그룹활동을 장려하여 지속적으로 진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중소도시의 경우 정책적 지원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읍/면 지역은 정책적 지원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기존 진로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계속 집행하고 만족도가 낮은 정책은 실제 다문화가정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단년도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성을 동태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료의 보완과 함께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층인터뷰를 반영한다면 보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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